
주님께 올리는 선교편지              주후 2025년 12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동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과 그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

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쿠스코 지역의 많은 아동들과 주민들이 무후 아동센터를 통해 하

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이단과 우상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사역을 함께 기도하고 지

켜봐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의 감사함을 성탄빵과 핫초코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나누며, 성탄 예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열두 살이 된 예르손은 아동센터에 오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

다. 예르손은 성탄선물로, 출석왕에게 주어지는 ‘선물 고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무

엇을 고를지 고민하다가, 결국 원하던 장난감을 포기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

을 것 같다'며 다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

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센터를 찾

아오는 아동들 하나 하나를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귀한 빛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일 어른예배에서는 아이들의 성탄 예배와 마찬가지로 성탄빵과 선물을 나누며, 올 

한 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시간 중, 어린 아이를 업고 밖에서 서성이며 예배에 들어

오기를 망설이는 아주머니를 보며, 그녀를 예배에 초대하고 따

뜻한 음식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의 미소를 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낍니다. 



 

호아낀(남, 10세)과 페르난다(여, 8세)를 통해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

습니다.  

 

라우라 어머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아이 넷을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벽만 

올라간 1충 건물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창문도 현관문도, 아무 것도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 

구멍 난 천을 대충 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저녁까지 버스 차장으로 일

하며 하루 생계를 이어가며, 일이 없을 때는 시장에서 일합니다. 호아낀이 아동센터에 나

오면서 웃음이 많아졌다고 신기해하며 주일어른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아

들이자 호아낀의 형인 히우세뻬도 말씀을 들어야 우리 가족이 산다며 강권하여 함께 예배

에 나오기 시작하며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가정의 식탁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2026년 페루 쿠스코 사역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마음껏 운행되시길 기도합니다. 

2. 우리 현지 동역자분들이 주 안에 더욱 하나되게 하소서. 

3. 사역이 준비되고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틈타지 못할 지어다. 

4.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체력과 건강, 각종 질병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소서. 


